
안보상황점검회의 보도자료  ’24. 5. 28.(화) 

5.27(월) 우리 군은 22시 44분경 북한의 소위 ‘군사정

찰위성’ 발사를 포착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23시 40분 장호진 국가안

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발사체가 수 분 간 비행 후 북한 해역 공

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보고, 이를 규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장호진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